
구라보 - 중공 면사 등의 해외 고객 서비스로  

원사 수출 확대 

구라보의 면 합섬 사업부 원료ㆍ원사과는 중공사 “스핀 에어”를 주축으로 

원사의 수출 비율을 25~30%로 확대하고 있다. 그리고 해외 고객에게 두 달

에 한 번씩 판매한 원사의 품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실은 영어판 “구

라보 얀 뉴스”를 발간하는 등 해외 고객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느라 노력하고 

있다. 

원료ㆍ원사과에 의하면 순수출과 일본으로 되돌아오는 수출까지 포함한 

수출 비율은 2003년도에 10%이던 것이, 2004년에는 20%까지 늘어났다. 특히 

수출의 주상품인 “스핀 에어”는 2004년 일본 내외를 망라한 판매량이 2003년

과 비교하여 1.2배로 증가하였다. “스핀 에어” 다음으로 수출이 늘어난 무연

사 “파논”의 판매량은 전년과 비교하여 1.5배였고, 면ㆍ울 2층 구조사 “루나

파”는 전년과 비교하면 약간 증가하는 등 판매 분야는 호조를 보였다. 

2005년 9월에는 상하이의 “스핀 엑스포”와 파리의 “엑스포 필” 전시회에 

모두 참가하여, “스핀 에어”, “파논”, “루나파”를 관객에게 어필하여 수출을 확

대시키려 노력하고 있다. 

이번의 “얀 뉴스” 발간은 미국의 스웨터 용도와 유럽의 타월 용도로 수출

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일본 내 고객보다도 해외 고객과의 접촉이 적다는 의

견이 있어 해외에서의 서비스를 일본 내 수준으로 충실하게 하는 것이 목표

이다. 전시회 정보 등도 게재하여, 첫 번째는 “스핀 에어”를 중심으로 하여, 



이 실로 만들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 유럽의 큰 타월 메이커에게 비즈니스 

리포트나 방적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. 비즈니스 리포트에서는 구미 기업뿐만 

아니라 일본 내 기업이 구라보의 원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게재할 예정

이다. 

이를 뉴스의 배포는 주로 단골 고객이 수백 명이 되며, 일본 내의 고객 중

에도 희망자가 있으면 배포하고 있다. 일본 내 고객과 상담하는 수준에서 정

보를 전한다고 하며 해외 고객과의 관계도 알차게 할 생각이다. 

그 동안 구라보는 중공사 “스핀 에어”를 개량하여 종전보다도 낮은 온도에

서 녹는 “구라론 K- ”Ⅱ 로 개량함으로써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다. 이미 

2005년 4월부터 개량된 “스핀 에어”로 완전히 바꾸고 있다. 

“스핀 에어”는 PVA계 섬유 “구라론 K- ”Ⅱ 를 심으로 하고 면으로 커버링한 

2층 구조사이다. 보통은 “구라론 K- ”Ⅱ 가 들어있는 상태로 판매되며, 고객이 

제품 단계에서 심을 녹여냄으로써 상품의 최대 특징인 가볍다는 것을 나타

내게 된다. 

종전의 “스핀 에어”는 90℃에서 “구라론 K- ”Ⅱ 가 용해되는데, 새로운 것은 

60℃의 낮은 온도에서 용해되므로, 용해될 때 일어나는 수축이나 경화와 같

은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줄였다. 

이 실은 직물 이외에서 넓은 용도를 보여 이너, 아우터, 스웨터, 타월 소재 

등에 판매를 넓히고 있다. 팸플릿도 새로 만들어 일부 고객에게는 “스핀 에

어”의 기능성, 용해 방법, 염색 방법 등의 자상한 정보가 담겨 있는 설명서

와 함께 판매를 촉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. ♣ 

 


